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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총리, 충남 청양 호우 피해현장 방문
- 지천 제방 피해현장 등 방문, 응급복구 상황 점검 및 군 장병‧경찰 기동대원 격려 -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9일(수) 오전 10시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

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복구에 

힘쓰고 있는 군 장병과 경찰 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.

    * (참석)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김기영 충남도부지사, 김돈곤 청양군수 등

□ 한 총리는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및 대응상황 등을 보고 받고 

“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실 수 

있도록 피해 조사와 복구,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”을 당부했다.

 ㅇ 또한, 오늘 청양군을 포함하여 13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

만큼 복구비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

임을 밝혔다. 

□ 이어서, 한 총리는 농작물 재배 하우스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“국민의 

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

경찰 기동 대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”고 격려를 전했다.

 ㅇ 또한, “청양군의 대피명령을 주민들께서 잘 따르셔서 인명 피해가 적었다”며 

청양군 재난대응 관계자와 주민들께도 감사를 전했다.

□ 한편, 한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께서도 장마가 끝날 때까지 

긴장감을 가지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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